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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성탄절을 맞이하며….. 

 

지난 한 해동안도 우라가 알지못하는 크고 비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저의 삶과 사역가운데 나타내 주

심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 까지는 배후에서 기도와 사랑의 지원을 아끼지 아

나하신 여러 기도의 동역자님들의 후원이 계시기 때문으로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. 

올해에도 그 감사를 이 적은 지면이지만 진심한 마음을 다하여 이곳에서 사랑과 기도의 지원을 받은 영혼들과 함

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  

 

신학교 사역  

미주의 피츠버그 중앙교회에서 지원받고 있는 신학생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 이 

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지난 일 년동안 기도의 지원을 잊지 아니하시는 모든분들의 지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

신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인도네시아 각지로 나가 사역에 전념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주신 사명를 계속하여 잘 감당

하도록 기도해 주시며 인도네시아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더 많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되도록 그리고 이일

을 위해서 계속 애쓰고 있는 교수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

 

 
 

 

 

 

 

 

 

기숙사 사역  

현재는 7명의 여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

하면서 영적 지적 육적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

니다 그 중에 대학원생이 1명 대학생 1명 고등학

생 4명 그리고 중학생 1명이 지난 1년동안도 귀한 

지원을 받고 학업를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

계속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딸들로 성장하여 미래

의 인도네시아의 교계와 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

임받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귀한 결실을 

맺는 영적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

 

 

 

2학년 학생들 -강의를 마치고  피츠버그 중앙교회에서 지원받는 학생들

의 모습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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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사역  

그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여왔던 이양과 새로운 이전이 드디어 결실을 

보게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

2014년 6월 학기를 마지막으로 솔라 그라시아 유치원이 구 건물을 교

단에 이양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여 미비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8

명의 어린이들을 받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

이 이전을 위해서 온누리교회 강숙정 권사님께서 특별헌금을 해 주셔

서 새로운 건물을 마련케 되어서 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   

계속하여 2015년도에도 이 사역들이 잘 진행되어 지도록 기도를 부탁

드립니다  

 

 

  

옛건물에서 마지막 졸업식을 마치고 

새로운 건물을 마련한 모습 새 유치원에 들어온 원아들의 모습 

 

개척교회 사역 

2011년 오지에 개척한 교회로 처음 12명이 집에 모여 

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건축이 필요하여 미주에 계신 한 

집사님의 헌금으로 교회를 건축했고 지금은 50여가정

에서 90명-12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

이름은 영광교회입니다 

이 교회가 계속 부흥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

리오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들이 

그 은혜를 다른 곳에 전할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

기도하여 주십시오   2014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돌아보면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

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15년에도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헤를 간구하게 됩니다 

부족한 저와 또 귀하신 동역자님의 삶과 사역위에 이 은혜를 간구하오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

Merry Christmas & Happy New Year !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년 성탄절에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네시아에서 한옥희 선교사 드림 

 

 

 

 


